
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국민생수 제

주삼다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입

증을 넘어 그 맛까지 인정받았다.

제주삼다수를 생산, 판매하는 제주

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4일(현지 시

각)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(iTQi)

에서 개최된 2019 iTQi 국제 식음료

품평회 에서 지난해에 이어 3스타

를 획득하며 국제 우수 미각상을 2년

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.

지난해 국내 먹는샘물 업계에서

최초로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맛

과 품질을 인정받음으로써 제주지하

수의 가치와 국내 먹는샘물의 위상

을 한 단계 높였다는 의미를 갖는다

고 개발공사는 강조했다.

제주삼다수는 지난해 출시 20년

만에 처음으로 국제식음료품평원에

출품해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

으며, 올해 역시 맛과 향, 조직감 등

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

스타로 선정됐다.

국제식음료품평원(iTQi, Inter-

national Taste & Quality Insti-

tute)은 2005년 벨기에 브리셀에 설

립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식음료 품

질 평가기관이다.

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
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

원회 위원장은 25일 제주관광공사와

제주도관광협회, 제주컨벤션센터 등

제주 관광 유관기관을 통합해야 한

다고 주장했다.

송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제주

관광학회 주최로 제주아스타호텔에

서 열린 1500만 관광시대, 제주 관

광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 이라

는 주제의 2019 춘계 학술대회에서

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.

송 위원장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

이 중요하다 면서 관광협회와 관광

공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고 말했

다.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등 관광 유

관기관은 주도적으로 관광 정책을

수립해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

문에 차라리 이들 기관을 통합해 일

원화된 조직 안에 두는 것이 낫다고

판단한 것으로 보인다.

송 위원장은 제주도 관광국, 관광

협회, 관광공사, 제주컨벤션센터를

통합할 조직의 명칭으로 가칭 제주

도관광진흥본부 를 제시했다. 또 송

위원장은 제주도관광진흥본부장은

부지사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

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제주도

관광진흥본부의 추진 사업들을 해마

다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.

이날 송 위원장은 최근 제주사회

에서 오버투어리즘(과잉 관광이 지

역 주민의 삶을 침해하는 현상) 문

제가 대두되며 관광산업에 대한 부

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선

경계할 것을 주문했다.

송 위원장은 관광객 유치를 경제

학적으로 바라보면 소비가능한 인구

를 우리 지역에 수입하는 것이기 때

문에 관광객 유치는 (다른 상품을)

수출하는 것과 똑같다 면서 그런데

도민들 사이에 다른 국가, 지역과 거

래할 때 늘 손해를 본다는 뿌리 깊

은 불신이 있는 것 같다. (관광산업

이)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

고 생각하는 한 단언하건대 제주관

광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지

적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를 이어가

면서 항만 화물물동량도 줄고 있다.

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

건설경기의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며

항만을 통한 건축에 필요한 건설 자

재인 모래, 시멘트, 철재, 목재 등의

유입량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.

최근 3년간(2016~2018) 도내 모

래 유립량은 2016년 221만7402t,

2017년 211만7543t, 2018년 142만

2938t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. 지

난해의 경우, 전년 대비 67.2% 수준

에 불과하며 지난 5월말 기준 올해

유입량도 35만4101t에 그쳤다.

시멘트도 2016년 149만7363t,

2017년 141만2795t, 2018년 107만

4538t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. 지

난 한햇동안 34.0% 가량이 감소했다.

철근도 2016년 105만4448t, 2017

년 108만9706t, 2018년 99만2113t

으로 1년새 9.1%가량 줄었다. 자갈

역시 2017년 118만336t에서 지난해

80만6527t으로 전년 대비 68.3%에

머물렀다.

한편 국가통계포털(KOSIS)에 따

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도내 건설

수주액은 2973억5800만원으로 지난

해 같은 기간의 5371억7300만원에

비해 44.6%나 감소했다. 이는 2012

년 2086억8000만원이후 7년 만에 최

저치다.

특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건설

수주액이 모두 줄며 최근 제주경제

도 어려움에 직면했다. 지난 2월 기

준,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

미분양 주택도 1271채에 이른다. 건

설회사가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

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

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 등 도서지역에 기본 배송비 외

에 추가되는 특수배송비가 소비자의

물류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될

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

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

회, 한국소비자원 공동 주최로 도서

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

방안 모색 을 주제로 한 물류정책 발

전 세미나가 열렸다.

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식 한

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

센터장은 우선 최근들어 소비자들의

택배서비스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

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배서비스는 기

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

고 있다 며 단지 도서지역에 거주한

다는 이유만으로 육지권 소비자에 비

해 더 높은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

은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

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.

이에 이 센터장은 도서지역 배송

비용을 단순히 수익-비용의 관점에

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

의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개선방

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피력했

다. 이 센터장이 언급한 물류기본권

보장 은 지리적 위치, 소득, 연령, 성

별 등의 차이로 인해 생활지원형 물

류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

지원하는 것이다. 다만 이 센터장은

사업자의 영업자유권을 침해하지 않

으면서 도서지역 소비자의 물류기본

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

이 마련돼야함도 강조했다.

이와함께 이 센터장은 온라인쇼핑

몰 등의 특수배송비 정보제공 강화

와 합리적인 특수배송비 기준 마련

필요성도 제안했다. 그는 일부 판매

사업자는 특수배송비 정보를 제대로

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특수배송비

를 비교해 구매 선택하는 것이 곤란

하다 며 제품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

한 정보인 특수배송비의 정보 제공

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.

한편 제주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

방안을 기반으로 특수배송비 부담경

감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

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2019년 6월 26일 수요일6 경 제

25일
코스피지수 2121.64

-4.69
▼ 코스닥지수 710.02

-7.67
▼ 유가(WTI, 달러) 57.90

+0.47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76.53 1136.07 1EUR 1342.35 1289.97

100 1098.43 1060.65 1CNY 176.37 159.59

특수배송비, 물류기본권 관점서 접근을

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열린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에서 발제자와 토론자

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. 이상국수습기자

제주 초당 옥수수 가 선풍적인

인기를 끌며 제주의 새로운 소득

작목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.

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

지역 농가의 실소득 증대를 위해

농가와 함께 기획한 초당옥수수

(Super sweet corn)가 전국

온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연일 매

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

다. 도내 판매장은 물론 온라인

쇼핑몰(이제주몰)과 도외 제주

숍인숍점(킴스클럽 강남점 외)

등에서 연일 매진되는 기록을 세

우며 일주일 만에 약 2억원의 매

출을 달성하고 있다.

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 이라

고 불리는 제주 초당옥수수는 6

월 아주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

있는 지역작물로, 생(生)으로 먹

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

당분 함량이 기존 옥수수에 비해

2~3배 높고, 칼로리와 녹말 함량

이 낮아 웰빙다이어트 식품으로

화제를 모으고 있다. 뿐만 아니라

최근 농산물 판매가격지수의 하

락, 제주 농업 비수기 등을 고려

했을때 제주 농가에겐 단비 같은

존재이기도 하다.

통상진흥원은 올해 준비물량을

대폭 확대해 다양한 판매채널(수

도권 숍인숍 5개소, 온라인 20개

채널)을 활용해 7월 중순까지 판

매할 계획이다. 조상윤기자

송재호 관광공사 협회 통합해야

25일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관광학회
주최 2019 춘계 학술대회 에서 송재호 대통

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

연을 하고 있다. 이상국수습기자

삼다수 세계의 입맛 매료

2년 연속 국제우수미각상


